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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30분. 플람스바나 열차가 

‘노르웨이 요약’의 마지막 일정인 뮈

르달에 도착했다. 뮈르달은 오슬로-

베르겐 구간 사이에 열차를 갈아타

는 곳이고,‘노르웨이 요약’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베르겐으로부터 와서 

플람으로 가기 위해 플람스바나 열차

에 올라타거나 반대로 우리처럼 플람

으로부터 와서 베르겐으로 돌아가기 

위해 플람스바나 열차에서 내리는  정거장이다. 주위에는 

아무 것도 없고 해발 867 미터 험한 산골에 오직 기차역만 

존재하는 마을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르겐으로 돌아가는 

기차로 갈아탄다.

뮈르달역으로 서서히 들어와 멈춘 플람스바나 열차에서 

내렸을 때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이미 푸르스름한 어둠이 

내려 있었다. 열차에서 내려 초록빛 플람스바나 열차를 다

시 한 번 뒤돌아 보았다. 불 켜진 창으로 주황색 내부가 환

하게 보였다. 백 년 전 노르웨이 사람들이 산을 깎고 터널을 

뚫어 철로를 놓은 길 위로 우리를 실어다 준 그 정다운 산

악 열차에 작별 인사를 하며 꼭 한 번 더 돌아오겠다고 마

음 먹었다. 

베르겐행 기차는 오후 3시 42 분에 떠난다고 전광 안내판

이 알려 주고 있었다. 12 분 후에 떠난다. 베르겐행 기차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서 눈이 녹아 질척이는 플랫폼에 서

서 잠깐 기다렸다.‘노르웨이 요약’동안 기차와 버스, 페리

호까지 골고루 타 보았는데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교통편이 

분 단위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이 매우 신

기했다. 오후 3시 42분에 떠난다고 하면 41분도 아니고 43

분도 아닌 딱 42 분에 출발했다. 그래서 춥고 지쳤지만 몇 분 

이내에 기차가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별

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베르겐행 기차가 들어 왔다. 지친 관광객들이 반가운 듯 

36.  뮈르달(Myrdal) 에서 다시 베르겐으로

서둘러 올라탄다. 기차에 올라타니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가

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관광이었지만 마치 멀고 먼 나라를 

돌아온 것처럼 길게 느껴지는 하루

였다. 나는 좌석에 몸을 푹 파묻고 밖

을 내다 보았다. 어둠이 점차 짙어지

고 있다. 정확히 3시 42분에 출발했다. 

25마일로 달리던 플람스바나와 달리 베르겐으로 향하는 

기차는 속력을 내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창으로 내다보니 기

차역 밑으로 조그맣게 집들이 보였다. 아무도 살지 않는 마

을이라고 했는데 누가 사는 집들일까? 희다 못해 푸르게 보

이는 풍경 속으로 뮈르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흑백 

사진 같은 산천이 지나간다. 앙상한 나무들이 눈밭에 서 있

는데 그 뒤로 또 산들이 보이고 그 산 너머 또 산이 계속 지

나간다. 기차 속도가 빨라져 노르웨이의 설경은 휙휙 지나

갔고 얼마 있지 않아 날은 깜깜해지고 말았다. 

밖이 안 보이니 이제 정말 가만히 앉아서 가는 것밖에는 

할일이 없어졌다. 핸드폰마저 배터리가 다 되어 꺼지고 말

았다. 좌석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아 본다. 하루 종일 잘 버

틴 무릎이 이젠 정말 안되겠는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다

리를 죽 펴고 무릎을 달래 본다.‘노르웨이 요약’을 무사히 

마쳤으니 정말 고생했구나. 수고했다, 나의 충실한 친구야. 

12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하루였는데 마치 기나 긴 세월

을 지난 것만 같았다. 감히 노르웨이를 다 보았다고는 어떻

게 말할 수 있으랴. 그래도 노르웨이의 자연이 어떤 모습

인지, 특히 겨울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 험준하나 따스

하게 느껴지는 산천, 그리고 가도가도 끝나지 않는 눈과 얼

음. 내일 R하고 통화하면 다 얘기 해 주어야지.‘엄마, 노르

웨이 어땠어?’하고 물으면 말해 주리라.‘응, 그냥 그대로 겨

울왕국이야!’

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